
논평

보도일시 2020. 01. 08. 수

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-3693-3971

배포일시 2020. 01. 08. 수 총 5매 (별첨 2건)

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!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!

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1천억 확보

급간식비 최저기준 23년 만에 인상 <2020 보육사업안내>에 명시 

△ 보건복지부,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인상. 1997년 이후 23년만

△ 만 0~2세 1745원에서 1900원으로 155원 인상, 만 3~5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인상

△ 정치하는엄마들 1년 간 캠페인 벌인 결과 관련 예산 1천억 확보

△ 증액된 1천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려면, 실효성 있는 급식모니터링 제도 마련 시급

어제(7일) <베이비뉴스> 단독보도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각 지자체와 보육관련 기관 및 연합

회에 발송한 <2020년도 보육사업안내> 개정사항 설명 자료에 급간식비 기준 인상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

알려졌다. (관련기사 https://www.ibab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1211)

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만 0~2세 1745원→1900원, 만 3~5세 2000원→

2500원으로 1997년 이후 22년간 동결되다 23년 만에 비로소 인상된 것으로, 이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

마들이 지난 1년 간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다.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!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!

보건복지부 <2020년도 보육사업안내> 주요 개정사항 설명 자료 중 급간식비 최저기준 인상 부분 ⓒ베이비뉴스



<2019년도 보육사업안내> 부록 56쪽 어린이집 재무·회계 규칙 중 세출항목 > 급식비 부분

이번 기준 인상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급간식비 예산 증가분은 최소 1천억 원에 달한

다. <2019년도 보육사업안내>의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(만 3~5세) 급간식비 기준 2000원은 노력조항에 불

과했기 때문에,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1745원을 적용한 경우

가 비일비재했다. 이점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예산 증가분은 약 1350억에 이른다.

만 0~2세 : 843,764명 * 155원(1900원-1745원) * 240일 = 31,388,020,800원

만 3~5세 : 571,978명 * 500원(2500원-2000원) * 240일 = 68,637,360,000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계  100,025,380,800원

만 0~2세 : 843,764명 * 155원(1900원-1745원) * 240일 = 31,388,020,800원

만 3~5세 : 571,978명 * 755원(2500원-1745원) * 240일 = 103,642,413,600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계  135,030,434,400원

※ 어린이집 재원아동수는 <2018 보육통계>에 따름

 



   

정치하는엄마들 정책소모임인 급식팀은 작년 초 <베이비뉴스> 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

이 1745원이라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바로 해당 캠페인에 돌입했다. 요즘 물가에 단돈 1745원으로 점심 

급식 및 오전·오후 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, 무엇보다 이 기준을 22

년째 동결하고 있는 복지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했기 때문이다.

  

 

<1997년도 보육사업안내> 중 보육아동급식비 부분, 주부식비(835원)와 영양급식비(910원)을 더한 보육아동급식비 1745원이다.  

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

지원금은 0원에서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고, 지원금인 0원이 지자체는 전체의 약 3분의 1인 81곳에 달

한다. 또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하가 3000원선

이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,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, 국회 어린이집 3800원, 서울시청 어린이집 

6391원 등 아이들 밥값을 22년째 동결하면서 공무원 자녀들의 밥값은 2~3배 이상 인상해 온 사실이 드

러나기도 했다. 급식팀은 이번 주 중에 2020년도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할 예

정이다. (첨부파일 참조)

급식팀 뿐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1800여명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및 예결위 소

속 국회의원에게 날마다 전화·문자메세지로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촉구하여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. 

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‘스팸 넣지 마세요. 계속하면 더 삭감 하겠습



니다.’라는 문자메세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는 계

기가 되었고,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낳았다.

   

   

2019년 5월 2일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<어린이날 외식 말고 급식을 선물하자>, 7월 29일 국회 앞 기자

회견 <아이들은 배고프다!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>, 9월 6일 63빌딩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

념식 기습시위 <복지부 장관님 밥이 넘어 갑니까?>, 12월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<급식차별 방치한 정

부-국회는 사죄하라!> 등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급식차별, 식판양극화의 현실을 세상에 

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.

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란을 던져봐야 아는 것이다.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치혐오 또

는 정치팬덤을 넘어서 ‘당사자 정치’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한 번 보여주었다. 내 아이, 내 새끼를 



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행동했고,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집단 모성·사회

적 모성이다. ‘모성’을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가족 공동체·지역 공동체·국가 공동체가 함께 돌

봄과 살림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장한다.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제 전국 140만 어린이집 

재원아동 모두에게 매년 1천억 원의 급식·간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, 무엇보다 ‘당사자 정치’라는 

값진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되었다. (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채널 [하마TV] 정치하는엄마들 ‘2020

년도 보육사업안내’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인상! www.youtu.be/n6j_2-jwxBw)

이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이들 밥 값 1천억이 고스란히 식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

야할 것이다. 2015년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‘부모 모니터링단’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

에 실효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.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양육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시 직접 모니터링 

할 수 있는 ‘급식 암행어사’ 제도를 도입해서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. 이

번에 인상된 급간식비 기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. 어린이집 급식의 양 부족 문제는 어느 

정도 해결한지 몰라도,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금액이다. 정치하는엄마들은 급간식비 예산 집행의 

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, 2021년도 최저기준 인상까지 변함없이 행동해 나갈 것이다.

2020년 1월 8일

정치하는엄마들

http://www.youtu.be/n6j_2-jwxBw

